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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향하여 

▶ 발행기관: National Interest 

▶ 저     자: Arthur Herman 

▶ 일     자: 2024년 5월 28일 

▶ 개     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며 떠오른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식 평화)’는 현재 

죽은 것이나 다름없음. 특히 냉전시대 이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가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 그 가치를 지키고 새롭게 하는 것을 잊는 

경우가 있음. 홍콩과 중국의 인권문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동아시아에 있는 우방국들이 맞이할 

운명을 직시해야 함.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지금, 유효기간이 지난 팍스 아메리카나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해야 함. 

원문 링크 클릭 

 

2.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전술에 대응하는 법 

▶ 발행기관: Foreign Policy 

▶ 저     자: Derek Grossman 

▶ 일     자: 2024년 5월 29일 

▶ 개     요   

남중국해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중국의 

끊임없는 필리핀 도발은 남중국해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음. 필리핀은 미국과 1951년부터 동맹관계를 맺어왔지만,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강압적인 회색지대 전술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관계를 유지하되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을 명시하고, 미국의 레플리케이터 프로그램(자율 

무기체계)에 편승하며, 중국의 도발에 대한 대가를 미중관계의 다른 

측면에서 치르게 하는 등 조약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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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toward-new-pax-americana-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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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태지역의 미사일 확산: 지역 안정에 드리우는 그림자 

▶ 발행기관: The Korea Times 

▶ 저     자: Malinda Meegoda 

▶ 일     자: 2024년 5월 29일 

▶ 개     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분쟁 가능성이 나날이 커져가면서, 

미사일과 관련기술의 확산에 대한 군비경쟁이 지역 역학의 구조를 

흔들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먼저, 몇몇 

국가들은 향상된 성능의 새로운 미사일 체계를 얻고자 함. 둘째로, 이들 

중 많은 국가들은 단순히 마사일 기술을 수입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개발하여 자체적인 국방기술을 갖고자 하며, 나아가 정당한 

미사일 기술 수출국이 되려 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4. 한일중 정상회담의 각국별 핵심 내용 

▶ 발행기관: Stimson Center 

▶ 저     자: Yun Sun, Yuki Tatsumi, and Jenny Town 

▶ 일     자: 2024년 5월 31일 

▶ 개     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핵심적인 목표는 동북아의 발전보다는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음.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정상급 

소통 채널을 확보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미국에게만 집중했던 

관계의 지분을 중국에게 일부 덜어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음. 한국은 

삼국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 정상회담 또한 개최하였는데, 이 두 번의 

회담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게 성과를 안겼다 할 

수 있음. 하지만 실질적인 성공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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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www.koreatimes.co.kr/www/opinion/2024/06/137_375507.html
https://www.stimson.org/2024/takeaways-from-the-china-japan-south-korea-trilateral-summit/

